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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연서 "최진혁과 혼전임신 연기 부담스러웠다"

등록 2026.01.13 15:25:20

최진혁(왼쪽), 오연서

[서울=뉴시스] 최지윤 기자 = 배우 오연서와 최진혁이 혼전임신 로맨스를 그린다.

오연서는 13일 서울 신도림동 더 링크호텔에서 열린 채널A 주말극 '아기가 생겼어요' 제작발표회에서 "(혼전임신 소재는) 내

가 연기하면서도 어렵고 부담스러운 부분이었다. 30대가 되면 갑작스럽게 원치 않은 임신을 할 수 있지 않느냐. 내 캐릭터도 거

기서 고민한다. 미래를 위해 포기해야 되는지 등이 섬세하게 나온다"며 "'희원'(오연서)과 '두준'(최진혁)은 비혼주의자다. 두

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는지, 사랑하고 아기를 책임지는 과정이 탄탄하게 그려진다. 드라마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될

것"이라고 설명했다.

"극본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. 감독님과 전작을 같이 했는데, 또 만난다는 생각에 설렜다"며 "(최)진혁 오빠가 한다고 해 믿고

연기할 수 있어서 선택했다. 찍으면서도 굉장히 즐거웠다. 설레고 사랑하러 현장에 나가는 느낌이었다. 사랑도 많이 받고, 사랑



도 많이 했다"고 부연했다.

홍종현

이 드라마는 재벌 2세 '강두준'(최진혁)과 직원 '장희원'(오연서)이 하룻밤 일탈로 속도위반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. 홍종현

은 희원의 어린 시절 친구 '이민욱', 그룹 '씨스타' 출신 김다솜은 희원 절친 '황미란'을 맡는다. 동명 네이버 웹툰이 원작이며,

소해원 작가가 쓴다. '플레이어2 : 꾼들의 전쟁'(2024) '별들에게 물어봐'(2025)를 공동 연출한 김진성 PD가 만든다.

홍종현은 대타로 투입 돼 부담감이 컸을 터다. 당초 윤지온이 민욱에 캐스팅 됐으나, 음주운전으로 하차했다. 홍종현은 "부담감

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"이라며 "부담이 있었다. 이미 호흡을 맞춘 시간이 있는데, 중간에 들어가서 '폐만 끼치지 않을까' 생

각했다"고 털어놨다.

"다행인 건 감독님, 연서 선배와 잠깐 촬영한 적이 있다. 그 때 촬영했을 때 느낌이 좋았고,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두 분과 작업

해보고 싶었다. 이런 상황이 돼서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게 맞을까 싶었지만, 결론은 '해볼 만하겠다' '이분들과 함께 하면 할 수

있을 것 같다'는 판단을 내렸다. 현장에서 모든 분들이 도와줬다. 세심한 배려 덕분에 준비한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었다."

김 PD 역시 "전화위복 기회로 삼았다. 홍종현, 오연서씨와 로맨스를 한 번 찍어보고 싶었는데,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생각했

다"며 "정말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지만 부탁했다. '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'고 했고, 감사하게도 받아줬다. 전

화위복이 돼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퀄리티가 나왔다"고 했다.



17일 오후 10시30분 첫 방송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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